
금호타이어, 조지아공장 가동 연기
완공시기 2013년 말로 3년 늦춰 … 자동차 생산 감소에 환율폭등

금호타이어가 미국 남동부 조지아 소재 타이어 공장의 완공시기를 2013년 말로 또 다시 연기했다.

금호타이어는 2008년 5월 조지아 남부 메이컨시의 53만㎡의 부지에 1억6500만달러를 투자해 연산 210만개

규모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2008년 말 경기침체에 따라 완공시기를 2010년 말

로 1년 늦췄다가 2013년 하반기로 다시 늦춘 것이다.

메이컨 닷컴에 따르면, 메이컨시 경제개발청장은 “금호타이어는 2013년 4/4분기까지 공장을 완공해 가동하

겠다는 입장”이라며 “건설에 16-1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13년

말에 완공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라이처트 메이컨 시장은 “매우 실망스럽지만 경제침체에 따른 것인 만큼 이해할 수 있다”면서 “미국의 자동

차 판매량 감소로 완공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금호타이어는 조지아 공장에서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트럭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

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을 검토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금호타이어 타이어 공장 가동 연기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저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대규모 감

산에 돌입하고, 원/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건설비용이 급등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

있다.

금호타이어는 2008년 하반기에 공장 건설을 1차 연기하면서 부대 및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건설공

사를 중단하고, 파견했던 직원들도 2-3명의 필수요원만 남긴 채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한국으로 철수시키거나

캘리포니아 사무실로 이동시켰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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